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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왕산해수욕장이 새롭게 변신한다 
- 친수보행로, 광장, 야간조명 등 경관특화사업 … 올 연말 준공예정 -

- 도서지역 경관자원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경관개선 및 관광객 유치 기대  -

인천광역시는 왕산해수욕장의 경관자원을 활용해 관광인프라를 확충

하고, 해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왕산해수욕

장 경관특화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. 

왕산해수욕장 경관특화사업은 2019년 수립한 ‘도서지역 경관계획’

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유도 유람길 테마사업 중 하나다. 왕산해수욕

장에서 을왕리해수욕장, 용유도 해변, 마시안 해변 거쳐 거잠포 선착

장까지 이어지는 빅 플랜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이다.

인천시 중구 을왕동 810 일원에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해 500m 길이

의 친수보행로, 야간조명, 수목식재, 진입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

로, 지난해 9월 착공했다.

그동안 왕산해수욕장에는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편의시설

이 부족하고, 정돈되지 않은 각종 지장물로 보행자들이 불편함을 호

소해 왔다. 또 자연경관이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경관연출이 부족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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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었다.

시는 이번 사업이 연말에 마무리되면, 왕산해수욕장의 경관이 개선됨

은 물론 방문객들의 편의가 높아져, 관광객 유치에도 탄력을 받게 될 

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“그 동안 소외됐던 도서지역의 경관

자원을 적극 발굴하고, 섬 마다 특색 있는 경관을 만들어 섬의 가치

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시는 2019년 「인천광역시 도서지역 경관(관리)계획」을 수립하

고 ‘풍경이 아름다운 섬 인천’이라는 경관미래상을 마련했다. 또 

‘아름다운 섬’, ‘살고 싶은 섬’, ‘찾고 싶은 섬’이라는 3대 목

표를 설정하고 도서지역에 대한 통합경관계획을 수립했다. 이를 바탕

으로 해수욕장, 선착장, 전망대 등 상징적인 경관자원을 활용한 사업

을 추진해오고 있다. 

[사진] 왕산해수욕장 경관특화사업 조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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